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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적 모임을 오래 지속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만남에 드는 

비용을 정확히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다. 소위 ’1/n’, 더치

페이를 적용하는 것이다. 자신이 먹고 즐긴 만큼 비용을 

부담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다. 씀

씀이에 대한 부담이 적으니 모임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

볍다. 이러한 분담 원칙을 대화에 적용하면 어떨까? 사람

은 나이를 먹을수록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. 오랜 시

간 쌓아온 경험과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이

다. 모임에는 그런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

들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다. 대부분 말솜씨 좋

고, 내용도 유익한 편이다.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대화가 

지속되면 모임은 오래가기 어렵다. 겉으로 표현하지 않더

라도,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점차 피로감을 느끼고 대화 

분위기가 불편해진다. 그래서 대화에서도 ’1/n’, 더치페이

가 필요하다. 특히 다양한 계층과 여러 연령대가 함께하

는 모임일수록 대화의 균형 있는 분배가 중요하다. 하고 

싶은 말이 많더라도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. 적정한 선에

서 자신의 발언량을 조절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. 나

이나 사회적 지위가 대화의 우선권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

수는 없다. 경청까지는 아니더라도, 중간에 끼어들거나 

갑작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. 말솜

씨가 없어도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털어놓고 싶은 욕구는 

누구에게나 있다.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를 가로막는 사

람들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

운 일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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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.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

수상하고, 일곱 차례의 개인전과 일곱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. 포토 

에세이 <직조>와 <걸으면 보이는>을 출간했으며, 여러 월간지와 주간

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. 다수의 인쇄, 방송 매체에 소개되었고 

대학과 지자체, 공공기관, 사진모임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.

80



나
주

 불
회

사

중간

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. 일상과 쉼의 중간 같은 사진.

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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